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04.27 

한국종합기술, “法,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” 

▶ 전체 상황 고려 없는 과도한 행정 처분에 적극 소명, 대응할 것 

 

<2020-04-27>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(023350, 대표이사 이상민)은 한국환경공단이 회사

에 통보한 ‘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’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

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한국종합기술은 지난 16일,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토양오염정화용역 사업에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서

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. 서류 제출 당

시 타 사업 용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술자를 중복 등록했다는 판단이다. 

 

이에 회사는 ▲해당 사업은 PQ 서류 제출 당시 준공기한을 23일 남겨둔 채 1년 이상 중지된 상태였으

며 ▲경력증명서에도 용역 중지 상태임을 기재했고 ▲한국종합기술의 담당 업무는 이미 종료됐다는 점

을 사유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. 

 

회사 관계자는 “서류 제출 후 타 사업이 재개됐다는 점을 놓쳐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당사의 불

찰”이라며 “다만, 결국 업무중첩도 0점으로 수주를 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정

한 의도를 의심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과중한 처분”이라고 설명했다. 

 

특히 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업무 중첩도 평가 제외 기준을 준공기한 90일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한 바 

있어, 한국종합기술에 적용한 업무중첩도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 

 

한국종합기술 관계자는 “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당사의 영업활동뿐 아니라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도

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”라고 우려하며 “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

응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한편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, 취소소송 판결 

후 20일까지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. 


